
일본의 산학제휴 섬유연구센터 소개 

일본의 ‘신섬유 비전(新纖維 vision)’에서는 섬유산업이 구조개혁을 촉진하

고, 기술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정보발신력(情報發信力)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과제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술자, 기능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

러한 과제들이 서로 관련되어 움직이는데 따라 교토공예섬유대학(京都工藝纖

維大學)은 2006년에 섬유과학센터를 설치하였고, 후쿠이(福井)대학은 2007년

에 대학원 공학연구과에 부속 섬유공업 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 이들 두 대

학이 모두 산학제휴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후쿠이대학 대학원 섬유공업 연구센터 – 섬유공학 연구의 중심으로 

후쿠이대학 대학원에 2007년 4월에 신설된 섬유공업 연구센터는 당(當)대

학과 섬유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당 대학에서

는 섬유공업연구의 핵심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

면 이 대학의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섬유공업 연구협회는 1962년에 합

섬업계와 후쿠이의 섬유기업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는데, 2007년 6월에 해

산하기로 결의하고 섬유공업 연구센터를 신설하면서 협회의 자산을 모두 인

수하기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대학 법인화도 있어, 3년전에 공학부(工學部)의 중점

연구로 섬유도 선정되었다. 그리고 3년만에 섬유공업 연구센터를 대학에 설

치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연구활동은, 이제까지 교수들이 각기 추



진해 온 연구가 섬유공업 연구센터의 최초 연구 성과가 될 것이다. 

당 센터에는 전임교수는 없지만, 학과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를 활성화할 

인재들로 30명의 광범위한 분야의 교수진이 갖추어져 있는데, 업계에서 잇달

아 공동연구 안건을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당 대학에는 전문가도 많아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며,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도 접근하

기 쉽게 되어 있다. 

대학으로서는, 점차로 대학의 예산지원이 줄고 있으므로, 산학제휴를 강화

하고 있다. 다만 당 센터는 기초연구가 아니며, 산학제휴로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므로 실리(實利)와 연결되기를 바란다. 

물론 대학의 연구이므로 기초적으로 되기 쉬우며, 당연히 학생이 관계되므

로 교육으로도 연결된다. 

당 대학은 5년간 대학원 공학연구과에서 화섬협회의 기부강좌(寄附講座)를 

열었는데, 학생의 반응으로 봐도 섬유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다. 

후쿠이대학 공학부는 섬유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후쿠이현(縣)에

서는 이 지방의 섬유기업이 좋은 업적을 올리고 있어 이곳 학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섬유공업 연구센터는 섬유산업계로부터 크게 기대가 되고 있으므로 우선

은 많은 성과를 올려야 하며, 2008년 3월말에는 연구결과를 외부에도 발표하

여 업계가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 교토공예섬유대학 섬유과학센터 – 횡적인 산학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폭 

넓게 인재도 육성 



교토공예섬유대학은 섬유학부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섬유과학

·공학의 기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목적으로 2006년 4월에 섬유과학센터를 

설립하였다. 섬유과학센터는 인텔리전트 섬유개발실, 섬유기능 프로세스 개

발실, 섬유 디자인 전략실의 3개실로 구성되었다. 

인텔리전트 섬유 개발실은 21세기형 섬유소재로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바이오파이버(biofiber)를 개발하면서 각종 인텔리전트 섬유의 구조·기능제어

법을 개척하며, 섬유기능 프로세스 개발실에서는 섬유의 프로세스 기술에 관

한 기초연구와 함께 산업화를 위한 개발연구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섬유 디자인 전략실에서는 섬유의 생산유통 시스템 분야나 디자인 매니지

먼트, 마케팅 등을 연구한다. 또한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섬유과학센터 

이외의 교수도 참가하고 있다. 

섬유과학센터는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섬유과학기술에 대한 교육도 목적으

로 하고 있어  2회(回)생은 종전 섬유학부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

며, 현재는 2008년부터 3회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종전에는 학과마다 따로 배웠는데, 섬유과학센터에서는, 다른 학과와도 제

휴하여, 폭넓은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학이 제휴한 개발은 종전부터 지역공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의 공동개발이 필요불가결

하다고 보고 있다. 섬유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므로,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육성되면 지역 발전에 대하여 공헌하게 되며, 문화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산학제휴로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밀을 유지면서 연구원마다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에서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

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요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역시 연구에

만 집중할 수 있는 요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산학제휴로 개발하는 장점(merit)은 기업측에게는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도 있겠고, 특히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연구방향이나 추진의 예측에서 효과

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학측에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경우 

등에서 중소기업과의 공동개발에서 연구비가 초과되는 경우에 초과분을 대

학이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게 실정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

자가 육성되면, 그들이 장차 협력해 주게 되므로, 장래를 뒷받침해 줄 사람

을 키운다는 것이 되겠다.♣ 

 


